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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展에 VIP 손님들을 

초청해 갤러리투어를 

진행했다. 유럽 최고의 

왕립박물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의 

진귀한 소장품을 만나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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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손님 초청 갤러리투어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展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展에 VIP 손님 

70여 명을 초청해 갤러리투어를 진행했다.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展은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의 소장품 중 회화, 

조각, 공예, 판화, 태피스트리 등 진귀한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루벤스와 반다이크, 브뤼헐, 요르단스 

등 플랑드르 작가의 대표작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동그란 눈에 홍조를 띤 사랑스러운 꼬마 숙녀의 얼굴이다. 루벤스가 

자신의 딸인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의 다섯 살 때 모습을 그린 초상화로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다.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로 불린 루벤스는 바로크를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로 역동성과 강한 색감, 그리고 관능미를 추구

하는 환상적인 바로크 스타일의 대표적인 화가다. 

리히텐슈타인 궁정은 예술품 수집과 미술가 후원을 가장 중요한 가업으로 여겼으며, 수세기 전부터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작품 수집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루벤스를 포함한 17세기 전후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 명실공히 

유럽 최고의 궁정 컬렉션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초기 박물관의 형태인 ‘쿤스트캄머’를 재현, 색다른 

공간에서 리히텐슈타인의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만족도를 더욱 높여 주었다.  

갤러리투어를 마친 VIP 손님들은 “루벤스의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며 “유럽의 역사와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아트뱅킹의 위

상에 걸맞게 수준 높은 전시 관람의 기회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손님 초청 

자산관리 세미나와 아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과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는 

미술 시장 트렌드를 

전달하는 기회로, 손님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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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꿰뚫어보는 자산관리 세미나 & 아트 세미나  

KEB하나은행은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각 지역의 WM센터, PB센터, 골드클럽으로 손님들을 

초청해 자산관리 세미나와 아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8일 뒤늦은 한파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도 불

구하고, 도곡PB센터는 투자에 관심 높은 손님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자산관리 세미나와 아트 세미나에는 투

자 전문가와 아트어드바이저가 강의자로 나서 손님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소해 주었다.   

투자 전문가는 “10년, 20년 주기의 과거 시장 환경을 점검하고 경제 흐름과 산업 패턴을 이해한 다음 2016년 펀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가 서로 맞물린 상황에서는 국가별 상황 대처를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는 무엇보다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 강의가 끝나자 바로 ‘현대 미술의 트렌드’에 관한 미술 강의가 이어졌다. 아트어드바이저는 “현대 미술 

작품 중에는 인간의 본성이나 철학적 물음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품을 보며 마음의 치유를 얻고 싶은 대

중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 야요이 쿠사마, 

아프리카 작가인 잉카 쇼니바레의 작품을 소개하며, 현대 미술의 흐름을 짚어냈다. 그 외에도 미술작품 공부법이나 

작품을 선택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손님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마음에 드는 작가를 먼저 

찾고 그의 작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며 관심사를 확장시키거나 해외여행 시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는 것을 

가장 좋은 공부법으로 추천했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손님들의 큰 관심만큼이나 열띤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세미나와 아트 세미나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손님들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간으

로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한 발 앞선 자산관리 및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손님 만족을 실현시킬 것

이다. 

MARCH 2016  |  GOLD CLUB  |  107   106


